
2024년 1월 28일

담임목사  안  민  성 (Rev. Min Song Ahn)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1974  /  Fax (201) 784-1361

찬              양

대  표  기  도

봉              헌

광              고

성  경  봉  독

설              교

찬              송

축              도

         다음 주 대표기도 2/ 4 (1부 : 이서구 장로 /  2부 : 이창훈 장로)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다 함 께

1부 :  박영재 장로 / 2부 :  신동원 장로

다 함 께

안민성 목사

찬송가 634장

인 도 자 

여호수아 22 : 10 ~ 34    Joshua 22 : 10 ~34

요단가에 세워진 제단
The Altar That Was Built Near The Jordan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영과 진리로 예배제 14권 4호

예  배  초  청

*표는 일어서서

*

*

*

*

*

*

NJHARVESTCHURCH.ORG

사  도  신  경 다 함 께

안민성 목사

다 함 께

설 교 자 

다 함 께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오후 8:00

2024년 2월  2일

경배와 찬양

성  경  봉  독

설              교

    에베소서 2 : 1 ~ 10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박준섭  목사)

금요 기도회

교 회 소 식

▪ 1/28  (주일)  공동의회,  선교회 모임,  소그룹 리더모임
▪ 2/4  (주일)  당회 
▪ 2/8 ~ 10 (목 ~ 토)  ANHC -ＥＭ 동계 수련회 
▪ 2/14 ~ 3/28  사순절 
▪ 2/25 (주일)  선교회 모임

교 우 동 정

▪ 생명의 삶   ２월호가 나왔습니다.  친교실 입구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본당

       에서 있습니다. 

▪ 선교회  오늘 2부 예배  친교 후에 선교회로 모입니다.

▪ 소그룹 리더 모임 오늘 오후 3시에 2층 본당 앞의 방에서 리더모임을 갖습니다.

▪ 세금 보고용 헌금 확인서  2023년 세금보고용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교회 1층 안내 데스크에 있는 양식에 기입하셔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한 신청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멜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losterharvestchurch@gmail.com

      3.  201-419-8485 문자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영어이름,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입해주세요.

▪ All Nation Harvest Church -ＥＭ  2월 8일~ 10일 (목~토) 까지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출타

▪ 김미리 집사 (한국)          

교 회 행 사



                    13,639.00

주 정 헌 금

지난 주 헌금 

헌금 합계  :

건축 헌 금

절기  헌 금

지 정 헌 금

친 교 헌 금

십    일   조 감 사 헌 금

청년부 헌금

E  M  헌 금

주 교 헌 금

선 교 헌 금

기 타 수 입

7,857.00

2,788.00

50.00

0.00

1,020.00

0.00

1,215.00

350.00

153.00

0.00

206.00

0.00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온라인헌금 바로가기 

헌금위원

1부

2부

1/ 28  / 24 2 / 4 / 24

                         김태주 집사

홍성봉 집사

 민경용 집사

 김광호 집사

기 도 제 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다민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다민족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전도, 교회 개척 등의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비전이 성취되어 가길 기도합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 유대인, 무슬림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땅 끝입니다

아래와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 : 8

주요종교 :

인구 :

언어 :

성경 :

복음방송 :

예수영화 :

       파키스탄의 동부 발루치족 (Eastern Balochi)

금주의 기도할 미전도 종족

1.  파키스탄으로 동부 발루치족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격려하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자질있는 통역자를 모아주어 하루속히 발루치 언어로 성경번역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파키스탄의 동부 발루치족을 둘러싸고 있는 무슬림의 영들을 파하고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 들일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일  예  배

1부

2부

청년부 예배

English Service

새벽 기도회 (월~금)

금요 기도회

교육부 금요 모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1:30

오후 1:30

오전 5:30

오후 8:00

오후 8:00

주  중  집  회

EM 금요 성경공부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예배 동시)

오후 8:00

이슬람교  100%

2,482,000

동부 발루치어

일부 

없음

있음

   동부 발루치족은 약 1,300만 명 발루치 인구 중 250만명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동부 
발루치족은 다양한 그룹이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고향은 
발루치스탄 동부에서 인도와 접경하는 펀자브 남서부까지 이른다. 이 높고 건조한 지역은 한때 수많은 
강이 흐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였다. 현재는 바위산과 메마른 강 계곡, 사막지대가 뒤섞인 
불모지이다. 그들의 이름 '발루흐'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유목민"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수탉의 볏"을 뜻하는 페르시안 고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의 역사 또한 
불명확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기원을 구스(노아의 손자)의 아들 니므롯으로 추적한다. 무굴제국 
시기에 이 영토들은 "발루치스탄"으로 알려졌다. 발루치족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반유목민 목양을 
병행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보통 양, 소, 염소를 기른다. 혹독한 기후로 인해 농업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한다. 발루치족은 극도로 혹독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장애물을 극복했다. 

    발루치족은 수니파 무슬림들이다. 종교적인 실천은 개인에게 맡겨지며 
국교화된 종교는 없다. 세속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권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발루치인들은 파키스탄의 메마른 기후 조건과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으로 통신두절로 
인해 오랜 시간 고립되어 왔으며 종종 도적떼로도 취급받아 왔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정부들이 발루치스탄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길을 만들고 농경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었으나 발루치인들은 여전히 발전적인 변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예 배 안 내 

                    


